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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 1 
노 원 을
쓰 다

주거와 자연, 그리고 문화가 조화로운 도시, 
노원. 현재에서 더 나아가 직주락의 콤팩트 
시티로의 미래를 디자인 중이다. 노원을 
이루는 자연과 사람의 이야기를 들여다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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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에 문화의 즐거움이 더해진 낭만의 도시

노원을 강북 제일의 학원가로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. 
사교육의 메카로 불리는 중계동 학원가로 유명한 곳이긴 하지
만, 노원은 교육특구로써 공적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. 교육
기관이 164개교(유치원 59, 초등 42, 중등 27, 고등 25, 대학 
7, 기타 4)에 이르는 만큼, 책에서 벗어나 실제로 체험하며 배
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. 어린이들이 
숲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유아숲 체험장에서 시작해 청소년
들을 위한 천문우주과학관, 수학문화관, 청소년 미래진로센터
까지, 그리고 목공예 체험장, 도자기 체험장, 더불어숲, X-Top 
등 전 세대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체험시설까지 다채롭다.
 
노원은 걸어서 10분이면 동네 도서관을 만날 수 있는 도시를 
만들고 있다. 기존의 권역별 거점 도서관에 더해 지역 생활권
마다 공공 도서관이 새로이 확충되고 있다. 도보권에 위치한 
노원의 도서관은 단순한 책 대출 공간을 넘어, 독서와 학습 문
화가 일상화되는 문화·여가의 공간으로 작용한다. 8개 공공 도
서관, 25개 작은 도서관에 더해 북카페를 갖춘 18개의 마을 커
뮤니티 공간들은 주민들이 교류하고 소규모 문화 행사가 열리
는 커뮤니티 허브로써 노원의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. 

이러한 교육의 도시 면모에 예술과 감성이 입혀지면 노원은 낭
만의 도시가 된다. 
더 이상 기차가 달리지 않는 경춘선 철로는, 경춘선 숲길로 재
탄생하며 과거의 청춘을 되새기는 사람들과 현재의 청춘의 추
억을 만드는 사람들 모두가 발걸음하고 있다. 이렇듯 과거와 
현재가 공존하는 경춘선 숲길은 주변 인근 골목에 자리한 카페
들과 함께 아날로그 감성의 산책길로 인기다. 

벚꽃이 흩날리는 당현천에서, 노을 지는 산자락 아래에서, 가
을밤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에서 지나가는 계절과 
함께 음악이 흐른다. 계절별로 펼쳐지는 축제의 현장에서도 젊
음과 낭만이 흐른다. 불암산 철쭉제,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
제, 수제맥주축제, 댄싱 노원까지 거르고 갈 축제가 없다. 사계
절 다양한 공간에서 다채롭게 열리는 문화가 만개한 공연과 행
사 덕분에, 노원에서의 일상은 축제가 된다.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CHAPTER 2 
노 원 을
그 리 다





노 원 의 
자 연 을 
그 리 다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CHAPTER 3 
노 원 을
살 다

노원은 일상이 축제다. 축제를 통해 계절을 만끽한다.
축제를 즐기는 것, 노원을 사는 똑똑한 방법이다. 



수락산 선셋음악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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